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흑염소의 겨울철 사양관리

- 추위에는 사료급여량 늘려 열량 추가 보급 -

□ 농촌진흥청(청장 박현출)은 추위에는 요구 열량의 변화, 보온과 환

기를 고려한 환경조절 등이 사육농가의 경영 개선 측면에서는 매우 

중요한만큼 혹한기 흑염소 사양관리 요령을 발표했다. 

□ 흑염소 사육농가에서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. 

그 가운데 추위로 인한 열량의 추가 보급이다. 겨울철의 강한 추

위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계절보다 열량의 요구량이 증가

한다. 체중 유지만을 위해서도 다른 계절에 비해 10 % 이상의 에너

지가 추가 공급돼야 한다.

 ○ 이에 증체, 임신, 포유 등이 관여되면 그에 따라 열량의 요구량은 

더 많아지게 된다. 농가에 따라서는 50 %까지 급여량을 늘리기도 

하는데 염소 행동의 활달성, 털의 윤기 등을 관찰해 수척하다 

느껴지면 급여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.

 

□ 겨울은 가축사양에 있어 질병 특히 호흡기성 질병이 많이 발생할 

수 있다.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질병에 대한 면역능력을 키워야 

한다. 

 ○ 즉 면역능력이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는 물론 단백질과 

미네랄 등이 균형있게 공급돼야 한다. 염소는 초식가축이므로 단



백질의 부족이 일어나기 쉽다. 따라서 겨울철에 흑염소에 공급되는 

사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. 

□ 또한 추운 겨울에 보온과 환기는 서로 상충되는 환경 요인이다. 

보온을 위해서는 밀폐해야하고 환기를 위해서는 개방해야 한다. 

따라서 축사의 벽이 판넬과 같이 밀폐형이면 환기구나 환기팬으로 

적당히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. 

 ○ 이에 비해 흔히 윈치커튼이라 해 천으로 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

오히려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. 특히 환기구나 혹은 부분적으로 

개방된 곳과 같이 집중적으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준다. 

□ 요즘은 거의 모든 급수시설에 가온장치가 돼 있어 물이 얼거나 할 

염려는 없다. 다만 배관이 노출된 지점, 축사 내외의 연결부위 등에 

약점이 있어 동파돼 급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에 대한 

점검이 필요하다. 겨울철에도 충분히 물을 먹이지 않으면 요도염, 

방광염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. 

 ○ 또한 운동장이나 방목지에 급수시설이 있으면 그 주변에 흘러넘친 

물이 얼어 가축이 미끄러져 다칠 수 있다. 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

방지하거나 모래 등을 뿌려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.

□ 특히 분만시 새끼 염소가 추위에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. 새끼의 

출입이 가능한 보온시설을 만들어 추위로부터 새끼 염소를 보호해야 

한다. 이제까지 보온등이 많이 이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보온 장판 

등 다양한 보온 시설이 보급되고 있어 농가의 여건에 맞는 보온 

시설을 설치해 겨울에 분만한 새끼 염소의 폐사율을 낮춰야 한다. 

 ○ 보온시설은 양돈농가가 완벽한 경향이 있어 주위의 양돈농가에 

문의해 보온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

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윤세형 연구관(☎ 063-620-3520)에게 
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방목효과는 운동 뿐만 아니라 햇볕과 바람 쐬기도 한 몫을 한다. 

염소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산악지형이다. 이는 통풍과 햇볕을 충

분히 쏘일 수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겨울철 운동장 방목도 바람

직하다. 다만 분만이 임박하거나 분만 직후 새끼 염소가 어미 염

소를 충분히 따라다닐 수 없을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. 

 ○ 햇살이 충분히 퍼진 시간대에 염소를 방목하는 것은 질병예방을 

위해서 바람직하다. 운동장 전체를 늘 점검해 유출된 급수, 자연수 

등에 의해 빙판이 형성된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.


